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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타트업 A 는 취미, 여가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취미, 여가와 관련된 이용자의 

관심사를 파악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 시 이용자의 기본 개인정보를 받고 서비스 

이용 중에 성별, 나이, 직업이나 사는 지역 같은 추가 개인정보를 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었다가 

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. 

A 는 앞서 출시된 다른 비슷한 앱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이용자들로부터 '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'를 

받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.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앱을 최초 실행하면 "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

동의합니다"라는 문구가 뜨고 그 옆 체크 박스에 자동으로 'V' 표시가 체크되도록 기본값을 설정했고 다음 

단계에서 아이디를 정하고 이름,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.  

A 사가 조사해본 바로는 국내 앱 중에 이용자 동의를 받으면서 '어떤 정보를 수집하고, 어떤 목적으로 

사용하는지' 깨알 같은 글씨로 자세히 설명한 앱도 있었지만, 그런 앱은 좀 촌스럽게 보였습니다. 반면, 

외국 앱들의 동의 절차는 문구도 비교적 간단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. 그래서 외국 앱의 인터페이스를 

참고해서 간단하게 '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절차'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. 

또, '개인정보 처리방침'은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국내 앱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다운로드받아 회사명과 

서비스명만 바꾸고 사용했습니다. 서비스는 끊임없이 개선하고 업데이트했지만, 이 부분은 처음 게시하고 

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. 

이후 앱 이용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었고 같은 속도로 운영비도 늘었습니다. 그러나 이용자 수는 빠르게 

늘었지만, 수익 모델은 마땅치 않았습니다. 앱 내 광고로 어느 정도 수익을 얻고 있었지만, 회사의 

운영비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. 당연히 적자 폭도 점점 커졌습니다. A 는 고객과 투자자에게 회사를 

소개할 때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앱 이용자가 몇 명인지,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, 

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상세히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자랑했습니다. A 는 당장 수익은 내지 못하지만, 

계속 이용자 수를 늘리고 정보를 많이 축적하여 차차 이익을 낼 계획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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